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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. (1~3)

1 엄마와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……(       )

① 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.

② 여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.

③ 가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.

④ 겨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.

⑤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.

2 진수가 말한 “폭!”, “팡!”은 어떤 소리를 표현한 것

입니까?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(       )

① 풍선이 터지는 소리 

②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

③ 비가 세차게 내리는 소리

④ 천둥이 요란하게 치는 소리

⑤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어나는 소리

3 진수가 말한 “폭!”, “팡!”과 같은 표현을 무엇이라고 

합니까?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(       )

① 감각적 표현 ② 사실적 표현 

③ 상상적 표현 ④ 복잡한 표현     

⑤ 지루한 표현

※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 (4~7)

소나기

누가 잘 익은 콩을 

저렇게 쏟고 있나

또로록 마당 가득

실로폰 소리 난다

소나기 그치고 나면

하늘빛이 더 맑다

4 말하는 이는 소나기가 내리는 소리를 어떤 소리에 

빗대어 표현했습니까?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(       )

① 눈이 내리는 소리

② 잘 익은 콩을 쏟는 소리

③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

④ 새들이 날아오르는 소리

⑤ 피아노를 연주하는 소리

5 밑줄 친 ‘또로록’을 넣고 시를 읽을 때와 빼고 읽을 

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알맞게 말한 친구의 이름

을 쓰시오.

은아: ‘또로록’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시가 지루하게 느

껴져.

준희: ‘또로록’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비가 내리는 모습

이 더 생생하고 실감 나게 느껴져.

이준: ‘또로록’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바람이 세차게 부

는 모습이 더 실감 나게 느껴져.

(                      )

6 소나기가 그치고 나면 하늘이 어떻다고 했습니까?    

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(       )

① 더 맑다. ② 흐려진다. 

③ 어두워진다. ④ 구름이 생긴다.

⑤ 붉게 변한다.

7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쓰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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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 (8~10)

나는 갈매기야.

큰 바위섬에 살고 있지. 파란 하늘과 구름은 언제 봐

도 좋아.

따뜻한 바람이 불면 높이 날아올라 물고기 떼를 찾

고, 배가 부르면 친구들과 모여서 수다를 떨지.

잡은 물고기를 먹는 것도 아주 좋아해.

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어.

㉠“뿌우우우우웅!”

어느 날, 큰 배가 바위섬으로 다가왔어.

㉡“쿵작 뿡짝 띠리리라라.”

노랫소리와 함께 큰 배가 바위섬 옆을 지났지.

소리를 지르고, 손을 흔들고, 뽀뽀를 하고, 노래를 부

르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.

큰 배 뒤쪽에서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던지고 있었어.

8 이 글에서 갈매기가 생활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

은 무엇입니까?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(       )

① 큰 바위섬에 산다.

② 물고기를 잘 먹지 않는다.

③ 파란 하늘과 구름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.

④ 배가 부르면 친구들과 모여서 수다를 떤다.

⑤ 따뜻한 바람이 불면 높이 날아올라 물고기 떼를 

찾는다.

9 ㉠, ㉡은 어떤 소리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알

맞은 것을 골라 선으로 이으시오.

(1) ㉠ • • ㉮
 큰 배에서 나는 

노랫소리

(2) ㉡ • • ㉯
 큰 배가 바위섬

으로 다가오는 소
리

10 큰 배를 탄 사람들의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

엇입니까?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(       )

① 손을 흔들고 있었다. 

②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.

③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.

④ 아이들은 무언가를 던지고 있었다.

⑤ 높이 날아올라 물고기 떼를 찾고 있었다.

※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 (11~14)

(가) ㉠툭툭! 바스락!

㉡어, 이게 뭐지?

콕콕 쪼아 봤어.

짭조름하고 고소한 냄새에 코끝이 찡했어.

조심스럽게 한 입 깨물어 보았지.

와그작. / 바삭! 바삭! / “꺄아악!”

이…… 이 맛은 뭐지?

㉢“꺄아악!”

이…… 이 맛은 뭐지?

㉣그건 마치 훌쩍 날아오른 뒤에 바다 한쪽이 “쿵!” 

무너져 내린 거대한 구멍 속으로 바닷물과 함께 빨려 

드는 느낌이었어.

바삭! 바삭! / “더 먹고 싶어!”

우리는 큰 배를 따라 날았어.

사람들이 던져 주는 바삭바삭을 먹기 위해서는 배에 

바짝 붙어서 날아야 했지.

(나) “짭조름하고 고소해!”

“물고기처럼 비린내도 안 나고, 물컹하지도 않아!”

“끼룩! 더 먹고 싶어!”

우리는 바삭바삭 이야기로 정신이 없었어.

우리는 한동안 바삭바삭을 맛볼 수 없었지만, 잊을 

수가 없었어.

사람들 마을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지.

11 ㉠~㉢ 중에서 ‘무엇인가를 쪼는 모습과 소리’를 감

각적으로 표현한 문장의 기호를 쓰시오.

(                      )

12 ㉣은 무엇을 표현한 것입니까?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(       )

① 큰 배를 처음 본 느낌        

② 물고기를 처음 먹은 느낌

③ 하늘을 처음 날아 본 느낌        

④ ‘바삭바삭’을 처음 맛본 느낌

⑤ 많은 사람들을 보고 놀란 느낌

13 ‘바삭바삭’이 물고기와 다른 점을 두 가지 고르시오.

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(             )

① 달콤하다. ② 축축하다.

③ 말랑말랑하다. ④ 물컹하지 않다.

⑤ 비린내가 안 난다.

14 ‘바삭바삭’을 찾아 사람들 마을로 온 ‘우리’에게 어떤 

일이 벌어질지 생각하여 쓰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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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 (15~17)

기차 타고 쿨쿨, 버스 타고 털털, 다시 타박타박 반나절

을 가면 바람만 아는 깊은 산골에 장승 마을이 있어요. 

이곳에 장승 친구들이 살고 있지요.

지루한 한낮, 멋쟁이 장승이 뻐드렁니 장승을 놀렸어요.

“하하, 넌 이가 뻐드러져 수박 먹기 좋겠다.”

뻐드렁니가 눈을 흘기면서 말했어요.

“그럼 수박 좀 가져와 봐. 이 ‘잘난 척 왕자’야!”

그러자 낮잠을 자던 퉁눈이 장승이 소리를 질렀어요.

“아휴, 시끄러워. 낮잠 좀 자게 조용히 해.”

하지만 밤이 되면 장승 친구들은 신바람이 나요. 팔다리

가 생겨 마음껏 뛰어놀 수 있거든요. 날아서 훨훨, 헤엄치

며 첨벙첨벙.

그렇지만 날이 밝기 전에 곡 제자리로 돌아와야 해요. 

그 약속을 어기면 다시는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요.

장승 친구들은 환한 보름달 아래에서 숨바꼭질도 해요.

15 장승 마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

르시오.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(              )

① 깊은 산골에 있다. 

② 마을에 기차역이 있다.

③ 장승 친구들이 살고 있다. 

④ 마을 앞에 큰 도로가 있다.

⑤ 옹기를 굽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. 

16 다음 모습을 실감 나게 표현한 말을 찾아 쓰시오. 

느릿느릿 힘없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모습

(                      )

17 장승 친구들은 왜 밤이 되면 신바람이 났을지 쓰시

오. 

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※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 (18~20)

(가) 멀리서 새벽닭 소리가 들려오자 뻐드렁니가 소리쳤

어요.

“벌써 아침이야!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여기서 꼼짝 못

하게 돼!”

모두들 정신없이 달렸어요.

그런데 멋쟁이가 보이지 않아요. 어디에 있는 걸까요?

멋쟁이는 잘난 척하고 꼭꼭 숨어 있다가 그만 날이 밝

은 줄도 모른 거예요.

멋쟁이는 이제 밤이 되어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.

(나) 며칠이 지난 뒤, 멋쟁이한테 놀러 갔던 짱구가 

㉠  달려와서 말했어요.

“없어졌어. 멋쟁이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어!”

“뭐라고? 어떻게 된 거지?”

모두들 놀랐어요.

짱구가 말했어요.

“사람들이 자꾸 옹기를 가져가더니 멋쟁이도 데려간 것 

같아.”

“빨리 도망가자! 안 그러면 우리도 멋쟁이처럼 잡혀갈 

거야.”

18 날이 밝은 줄도 모르고 꼭꼭 숨어 있던 장승 친구는 

누구인지 쓰시오.

(                      )

19 ㉠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? ·········· (       )

① 푹푹

② 꼭꼭

③ 불끈

④ 헐레벌떡 

⑤ 첨벙첨벙

20 이 글을 읽고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한 가지 쓰시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